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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영 화

● 감독: 최국희

● 출연: 김혜수(한시현 역), 유아인(윤정학 역)

               허준호(갑수 역), 조우진(재정국 차관 역)

               뱅상 카셀(IMF 총재 역), 김홍파(새 경제수석 역)

               엄효섭(전 경제수석 역), 송영창(노신사 역)

               권해효(총장 역), 조한철(이대환 역)

               류덕환(오렌지 역), 박진주(강윤주 역)

● 러닝타임: 114분            ● 등급: PG-13

● 개봉일: 11월 30일         ● 장르: 드라마

 [줄거리]

1997년,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호황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때, 

곧 엄청난 경제 위기가 닥칠 것을 예견한 한국은행 통화정책팀장 ‘한

시현’(김혜수)은 이 사실을 보고하고, 정부는 뒤늦게 국가부도 사태

를 막기 위한 비공개 대책팀을 꾸린다. 
  

한편, 곳곳에서 감지되는 위기의 시그널을 포착하고 과감히 사표를 

던진 금융맨 윤정학’(유아인)은 국가부도의 위기에 투자하는 역베팅

을 결심, 투자자들을 모으기 시작한다. 이런 상황을 알 리 없는 작은 

공장의 사장이자 평범한 가장 ‘갑수’(허준호)는 대형 백화점과의 어음 

거래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소박한 행복을 꿈꾼다. 
  

국가부도까지 남은 시간 단 일주일. 대책팀 내부에서 위기대응 

방식을 두고 시현과 ‘재정국 차관’(조우진)이 강하게 대립하는 가운

데, 시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‘IMF 총재’(뱅상 카셀)가 협상을 위

해 비밀리에 입국하는데…… 
  

위기를 막으려는 사람과 위기에 베팅하는 사람, 그리고 회사와 

가족을 지키려는 평범한 사람. 1997년, 서로 다른 선택을 했던 사람

들의 이야기가 시작된다!

DEFAULT
(국가부도의 날)

  ■ 신 간

이 책은 지난 10여 년간 서울대 김영민 교수

가 일상과 사회, 학교와 학생, 영화와 독서 사이

에서 근심하고 애정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

을 담고 있다.  책을 매개로“내 곁의 사람들과 

함께 사는 일에 대해 떠들고”,“우리 사회에 통

용되는 불문율을 깨뜨리는, 비판적 인식을 공

유하고 싶었다”는 김영민 교수. 그는 독자 역

시 이 책을 통과하는 동안만큼은 불안하던 삶

이 견고해지기를, 독서가 삶의 작은 기반이나

마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조용히 말한다. (인터

넷교보문고‘책소개’중에서)

■ 김영민 지음 | 어크로스 펴냄 | 344쪽

아침에는 죽음을 
생각하는 것이 좋다


